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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등의 교
육 과정이 정해져 있다. 각 교과에 속한 과목과 그 단원 구성, 상세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반드
시 이수해야 할 과목과 그 표준 단위도 지정되어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사회’가 교과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지리 분야’, 
‘역사 분야’, ‘공민 분야’가 있지만,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사회’의 교과가 없다. 중학교 ‘사
회’에 상응하는 교과로서 ‘지리 역사’ 및 ‘공민’이 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공민’에서는 ‘현대 사
회’, ‘윤리’, ‘정치 · 경제’의 3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09년에 고시된 것이지만 2018 년에 전후 9번째로 개정이 고
시되었다. 이 고등학교 신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
면, 이번 개정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⑴.
*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자질 ·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육성
* 지식의 이해의 질을 한층 더 높여 확실한 학력을 육성
* ‘고대접속高大接続개혁’ (대학 입학자 선발 개혁) 에서 실시
　신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특히 지식의 이해의 질을 높이고, 자질 · 능력을 키우는 ‘주체적 · 대화적
이고 깊은 배움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이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교과는 ① 
지식 및 기능, ②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③ 배움을 향하는 힘, 인간성 등의 3 개의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가 명확해졌다. 또한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의 실현을 
위한 수업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각 교과 · 과목 등의 특성에 따른 ‘시점 · 사고 방
식見方?考え方’을 작동하면서 지식을 상호 연관시켜 더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생각을 형
성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등 과정을 중시한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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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지리 역사과, 공민과에서는 과목의 구성도 크게 변경되었다. 지리 역사과에서는 세계사의 필수가 
검토되고 새롭게 마련된 ‘역사 종합’, ‘지리 종합’이 필수 과목이 되었다. 공민과도 ‘공공公共’이 새
로운 과목으로 등장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신 학습지도 요령에 따르면 ‘공공’은 ‘인간과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시점 · 사고 방식을 이용
하여 현대의 여러 과제를 추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에 서서 글로벌화하는 국제 사
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와 사회의 유능한 형성자에게 필요한 공민으로
서의 자질 · 능력을 육성하는’ 과목이며, 학습지도요령 ‘총칙’에서도 ‘공공’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人間としての在り方生き方에 대한 핵심 지도로서의 과목이다’로 명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 ‘공공’에 대해 주로 ‘현대 사회’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고찰한다.
2. 신 학습지도요령의 특징
(1) 액티브 러닝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
　신 학습지도요령의 큰 특징은 이른바 액티브 러닝의 실시에 의한 수업의 개선이다. 액티브 러닝
이라는 용어는 신 학습지도요령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 이라는 표현
으로 대체되어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학교 교육의 질 높은 배움을 실현하고, 학습 내용을 잘 이해
하고 자질 · 능력을 익히고 평생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속하게 하는 것’⑵ 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 · 과목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이나 배움을 향
하는 힘, 인간성 등을 발휘시키거나 하여 학습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각 교과 · 과목 등의 특성에 따라 사물을 파악하는 시점과 사고 방식이 단련되어 가는 것에 유의해 
학생들이 각 교과 · 과목 등의 특성에 따라 시점 · 사고 방식을 작동하면서 지식을 상호 연관시켜 더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생각을 형성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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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배움이 강조된 배경은 일본의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각
종 국제 학력 조사에서도 지식 · 이해에 비해 사고력과 표현력에 과제가 있는 것이나 학습의 중요성
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⑶.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자세를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2) ‘현대 사회’와 ‘공공’
　신 학습지도요령에 ‘공공’이 등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현대 사회’는 폐지되게 되었
다. ‘현대 사회’는 1978년 개정 (고시) 의 학습지도요령에 신설된 과목이며, 1989년 개정 (고시) 의 
학습지도요령까지 필수 과목이었고 그 후에는 ‘윤리, 정치 · 경제’ 와의 선택 필수 과목으로 취급되
고 있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윤리, 사회, 문화, 정치, 법, 경제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거론하며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
고, 설명하고 논술하는 등 과제 위주 학습을 더욱 중시’ 하게 되었다⑷. 그러나 신 학습지도요령에서
는 새로 놓인 ‘공공’과 내용면에서 중복이 많다고 하여 40년간의 그 역할을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신 학습지도요령에서 ‘현대 사회’ 대신에 ‘공공’을 설치하게 된 것일까 ? 문부과학성의 
설명에 의하면 반드시 명확하지 않지만, 구와야마 도시아키桑山俊昭는 자민당의 정책 제언이 기원
이라고 지적한다⑸. 또한 2006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
는데, 그 전문은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고 ... 새로운 문화 창조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추진한다’는 
문장을 추가한 한편, 제2조 (교육 목표) 에서도 ‘공공의 정신에 따라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
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새롭게 정해졌다. 이 개정은 ‘공공의 정신’을 육성하
는 핵심 과목으로 ‘공공’이 설치되는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목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⑹.
　또한 니시무라 기미타카西村公孝는 ‘센터 시험에 채용된 것이나 기존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사회 인식 형성 중시의 수업 전개에 의해 설립 이념인 ‘방법 과목’이라는 성격은 충분히 실천화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 공통 필수에서 선택 필수가 되고 4단위에서 2단위로 되어 공민과 과목
에서 퇴장되는 운명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⑺. 특히 젊은 세대의 국정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 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의욕이 국제적으로 비추어 낮은 것과 정치 · 경제의 구조와 일하는 의
의를 학교 교육에서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 등으로 주권자 교육과 










‘공민’ 교과에 새롭게 추가될 필수 과목인 ‘공공’에 대한 고찰
─　　─52
3. ‘공공’의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1) 학습지도요령의 비교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현대 사회’의 내용에 가장 
가깝다. 또한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현대 사회’가 필수 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신 학습지도
요령 실시 후 이것이 그대로 ‘공공’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현대 사회’와 ‘공공’의 
내용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한다.
①과목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2단위이지만, ‘공공’은 필수 과목이다. 또, ‘현대 
사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8세 선거권 실시에 
따라 ‘공공’이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1학년 또는 2학년에 ‘공공’이 설치되면 선거
권을 획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게 된다.
　공민과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윤리’, ‘정치 · 경제’는 모두 선택 과목이며, ‘공공’을 이수한 후 학습
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과목들은 필연적으로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배우게 된다.
②목표
　2008 년에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30조 2항은 ‘평생 학습하는 기반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
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것들을 활용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 판단
력, 표현력 그 외의 능력을 키우고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
기에 나와있는 ‘지식 ·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주체성 (배움을 향하는 힘)’이라는 3 개의 
학력관이 학습지도요령에서의 ‘목표’의 설명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에서도 ‘현대 
사회’와 달리 육성하는 자질 · 능력을 3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있다.
(1) 현대의 여러 과제를 파악해 고찰하고, 선택 · 판단하는 단서가 되는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여러 자료에서 윤리적 주체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익히게 한다.
(2) 현실 사회의 제반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선택 · 판단의 단서가 되는 생각이나 공공적인 공간에
서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다면적 ·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힘과 합의 형성과 사회 참여를 염두에 두면서 구상한 것을 논의하는 힘을 기른다.
(3) 더 나은 사회 실현을 시야에 두고 현대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다면적 · 다각적인 고찰과 깊은 이해를 통해 함양되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의 본연의 자세, 삶에 대한 자각이나 공공적인 공간에 살고 국민 주권을 담당하는 공민으로서 자
국을 사랑하고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나, 각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각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깊게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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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체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에 대해 고찰
하는 힘의 기초를 기르고 양식있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에 머물렀던 
‘현대 사회’와 비교해도 지식에 대해서도 고찰과 선택 · 판단의 전제가 되기 위한 점, 조사한 정보를 
정리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요구되는 점, 그 육성함의 기초가 되는 학생 자신의 주체성을 중요시하
고 있는 점 등 육성하는 자질 · 능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을 향하고 
깊이 있는 목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③내용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현대 사회’와의 차이점은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의 요소
가 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또한 사회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공공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학습지도요령은 내용을 (1)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2) 현대 사회와 인간으로
서의 본연의 자세, 삶, (3)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함,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1) 은 도입으로 행복, 정의, 공정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생명, 정보, 환경 등을 테마로 한 학습을  실
시하는 것, (2) 는 현대 사회를 윤리, 사회, 문화, 정치, 법, 경제, 국제 사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
시키는 것 처럼 시점 · 사고 방식과 지식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3) 은 설정한 과제를 탐
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공공’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 공공의 문
(1) 공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우리
ア 지식 · 기능  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2) 공공적인 공간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
ア 지식 · 기능  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3) 공공적인 공간의 기본 원리
ア 지식 · 기능  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B 자립적인 주체로 더 나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우리
ア 지식 · 기능
ア 법  イ 정치  ウ 경제  エ 정보
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C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주체가　되는 우리
ア 과제 발견 · 해결 · 설명 · 논술
　내용의 A, B, C 는 그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다루어지는 지식 사항은 ‘현대 
사회’와 큰 차이는 없다. B アエ에 ‘현실 사회의 제반 과제에 관한 여러 자료에서 자립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읽고 정리하는 기능을 익히기’라고 나와 
있듯이 정보의 발신자 · 수신자로서의 자질 · 능력이 새롭게 추가된 정도이다. 그러나 A · B 항목은 
각각 ‘지식 · 기능’과 함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육성하는 것을 명확화하고 ‘주체적 ·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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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깊은 배움’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는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고찰, 구상하고 타당성과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목표로 하
고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논술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더 탐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본 것 처럼 ‘현대 사회’에 비해 ‘공공’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범위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학습 방법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④내용의 취급
　학습지도요령의3 ‘내용의 취급’에 기술되어 있는 배려해야 할 사항은 ‘현대 사회’보다 크게 증가
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다. 도덕 교육의 목표를 근거한 지도 ((2)ア) ‘캐리어 교육의 충실 ((3)イ) 초
등학교, 중학교와의 연결 ((3)ウ) 문화적 축적 · 선조의 지혜 ((3)オイ), 학교 · 지역의 활동을 통한 
의욕 환기 및 ‘공공적인 공간’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3)オウ) 타인과의 협력 ((3)カイ) 지역의 
실태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고 추구함 ((3)カウ), 정보 모럴 · 방재 ((3)カキ) 등이 ‘현대 사회’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제휴 ·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의식한 
주제를 추구하고 해결하는 활동의 충실을 계획한다’((3)ア) 고 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초청하거나 모의 투표나 모의 재판, 모의 유엔 등의 실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을 하는 ‘공공’
　이와 같이 신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공공’도 예외가 아닌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을 하는 
과목으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과 ‘배움으로 향하는 힘’을 육성하도록 자리 잡았지만 현행 학
습지도요령의 ‘현대 사회’보다 지식 사항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과제 탐구 및 발표, 토론, 그룹 워
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지식 사항을 잘 다루어 나갈지가 문제가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과거 실천했던 것 중, 모의 중재나 모의 재판을 넣은 법 교육 프로그램
이 있으므로 참고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한 것이다. 입헌주의의 의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기초, 사법 제도 개혁과 재판원제도裁判員制度 등 지식 사항의 강의 뿐만 아니라 헌
법의 유명 판례의 판결문을 사용한 연구 발표를 했다. 교원으로부터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 관한 자
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주체적인 고찰에 근거한 토론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
해 나가는 사법의 작용을 이해했다. 또한 실제로 법원에 가서 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 절차의 중
요성에 대해 배웠다. 교실에 돌아와서 모의 중재는 클래스 내에서 발생한 가상 분쟁을 예로 삼아 당
사자와 제3자 (조정 위원) 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롤 플레이를 하고 대화에 의한 분쟁 해결의 시뮬레
이션을 실시했다. 또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Kramer vs. Kramer, 1979년, 미국) 를 감상하
고 ① ‘가족 사이의 분쟁에 대해 사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② ‘작품 중의 분쟁 (이혼 부부 사이
의 어린이 쟁탈 소송) 에 대해 판사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판결문을 작성하라’는 과제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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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의 역할과 그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하는 동시에 분쟁의 주체
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자질을 키웠다. 마지막으로 상해 치사 사건을 소재로 실제로 판사, 검사,  변
호사 등의 역할을 연기하는 모의 재판을 실시했다. 이것은 재판원제도를 이해하고, 사법의 담당자
로서의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수강한 학생들의 감상이나 제출된 보고서, 수업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특히 프로그램 중 연습 
(연구 발표 · 토론) 의 효용에 대해 주목할 수 있었다. 즉,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
고 토론을 함으로써 더 나은 의견을 이끌어 내려 하는 태도를 몸에 익힌 것이나, 다양한 의견의 존
재를 인정하는 것,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의 이해가 인정되었다. 한편, 연습 시간
을 많이 들인 결과 다룰 수 있는 지식의 분량이 아무래도 충분히 없다는 과제도 남겼다.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을 실현하면서, ’지식 ·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배움
을 향하는 힘’이라는 요소를 균형있게 습득하게 하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향후 각 교과서 회사에서 ‘공공’의 교과서가 편집되어 가게 되는데, 2단위 과목이면서 취급하는 분
야는 다방면에 걸친다. 내용 배분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3) 대학 입시에서의 ‘공공’
　여기에서 대학 입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고대 접속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은 2020년에 실시할 것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2021년에 실시될 시험부터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大学入試共通テスト’가 시작된다. 마크 시트 방식
으로 실시하는  센터 시험과 달리 기술식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작 초기에는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6교과 30과목이 실시되는데, 신 학습지도요령에서 배운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4년 이후에는 단순화를 포함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2021년도를 목표로 결정)⑼. 따라서 ‘공공’
이 시험 과목으로서 설치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 채
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⑽. 한편, 국공립 대학의 개별 입시와 사립 대학 입시에서 ‘공공’
이 시험 과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현대 사회’가 시험 
과목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신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주요한 시험 과목인 ‘정치 · 경
제’가 선택 과목으로 계속 설치되므로 ‘공공’보다 ‘정치 · 경제’가 앞으로도 시험 과목이 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이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 채용된 경우 과목의 성격도 그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지금까지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처럼 객관식으로 지식을 묻는 것이 주된 목




⑽　현재도 센터 시험에서는 공민과에서 ‘현대 사회’ 응시자가 가장 많고 전체의 40 % 가까이가 선택하고 있다.　大
学入試センタ ?ー受験者数?平均点の推移?本試験?平成30年度センター試験以降? 2018?https://www.dnc.ac.jp/ 
sp/center/suii/h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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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 입시 센터는 ‘대학 입시 공통 테스트’의 실시를 위해 2017
년, 2018년에 시행 조사 (프리 테스트, Pre-Test) 를 실시하고 문제 작성 · 실시를 위한 검증을 실
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문제 작성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⑾.
　현대 사회의 과제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 등에 대해 다면적 ·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과
정을 중시합니다. 문장이나 자료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서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 등을 활용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회적 사상에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 등을 적용하여 고찰하는 
문제나, 각종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고찰하는 문제 등이 포함됩
니다.
　이와 같이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문제가 작성되어 있고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의 육성도 중시하는 교육 실천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한편, 대학 입시는 아무리 설문을 연구해도 배움의 과정을 포함한 주체성이나 인간성을 평가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상적인 수업에서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루브릭（Rubric）의 도입과 입시에
서의 조사서調査書의 활용 등 ‘고대 접속 개혁’의 방법도 중요시된다.
4. 결론
　‘공공’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 정신’의 양성의 중심이 되는 과목으로 새롭게 등장
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의욕을 가진 주권자를 키우는 과목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
시에 ‘현대 사회’를 대체하는 공민과 필수 과목으로서 공민과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는 
성격도 주어졌다. ‘주체적 · 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에 대한 토론과 모의 투표 등의 학습 활동을 도입
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불과 2단위의 과목이지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1단위는 연간 35 시간고 실질적인 수업 시간은 55 ~ 60 시간 정도일 것).
　‘공공’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이 강조되므로 지식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고, 법, 정치, 경
제, 국제 관계의 기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와 함께 선택 필수 과목
이었던 ‘정치 · 경제’가 선택 과목으로 된 것도 이러한 우려의 이유이다.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
고 적절하게 논의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시장 경제 등 사회 구조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공공’의 2단위를 유지하면서 학생이 참여하고 주권자 교육으
로서 의미있는 실천을 하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이 공민과 기초를 
담당하는 과목으로서의 ‘공공’의 과제일 것이다.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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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것이다.（本論文の内容は?2018年12月?日に高麗大学校?韓国?ソウル?にて開催された韓国日本
教育学会年次学術大会において口頭発表したものである?）
